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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서론
  

  무용관람률은 예전부터 1~2%대 머물고 있으며 이에 

대한 극복과 방안은 십 수 년째 마련되지 못하고 제자리

걸음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. 또한 무용분야의 관람률

은 여타 순수 문화예술에 비해서도 현저히 뒤처지고 있

다. 소비자들은 관람을 하지 않는 이유 주된 이유로 관람

비용이 비싼 부분을 들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작품 질적 

향상을 원하고 있다. 이에 관람 확대를 위해 소비자가 원

하는 세분된 정책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.

Ⅱ. 본론

1. 문화예술행사별 관람별 변화

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16년 문화예술행사별 

관람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영화분야를 제외한 거의 

모든 분야들이 큰 증가율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, 

무용분야는 2014년 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

다. 뮤지컬, 무용, 서양음악 순으로 감소율을 보이고 있

는데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서양음악과 뮤지컬 부분을 

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증가한 것으로 잘못 보고되어 있

기도 하다.[1]

▶▶ 그림 1. 문화행사별 관람률 변화 추이

2. 문화예술행사 보완이 필요한 부분

 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완이 

필요한 부분에서는 관람비용을 낮추고, 작품의 질을 높

여야 한다고 나타나고 있다. 관람 비용은 선진국에 비해 

높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나 작품의 질은 수출되는 콘텐츠

가 적어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.

  십 수 년 반복되는 보완점이 아직도 문제시 되고 있는 

것은 관람객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적

극적 지원 정책변화가 필요해 보인다.[2]

▶▶ 그림 2. 문화예술행사 보완이 필요한 부분

Ⅲ. 결론
   

 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관람하지 않는 원인으로는 관람 

비용이 비싸며, 콘텐츠가 열악한 것을 주된 이유로 꼽고 

있다. 관객 확대를 위해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으

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.

  첫째, 미래 잠재 고객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의 참기능

이 필요하다.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 콘텐츠의 검증과 발

전을 통해 거쳐 재미와 창의, 참여를 동반한 콘텐츠를 만

들어 제공해야 할 것이다. 

  둘째, 공연지원 제도 정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연

관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. 1991년부

터 공연 관람료를 일부 지원하던 사랑티켓 제도가 20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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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도 종료되어 관람문턱이 더 높아진 현실이다. 현재는 

이와 비슷한 저소득 문화소외계층에 지원하는 통합문화

이용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제대로 된 공연을 제공

해서 비싸서 관람을 못한다는 이유를 줄여야 할 것이다.

  마지막으로 공연을 제작하는 단체들도 질 좋은 콘텐츠

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 귀를 가지고 관객과 소통의 장과 

시간을 많이 가져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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